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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별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있어서 예상하

였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간에 매우 고통스

러운 사건이 된다. 사별은 오래 지속된 애정

적 유대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며(Raphael, 1983), 

건강과 안녕과 생산성을 위협하며(Clayton, 

1979; Osterweis, Solomon & Green, 1984; Stroebe 

& Stroebe, 1987), 심리적 문제 및 재정적인 문

제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복합적인 가족 관

계,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재조정

이 요구된다. 또한, 부부로서가 아닌 사별자, 

즉 홀로된 존재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의 삶에 광범위한 충격을 받게 

된다(Blieszner & Hatvany, 1996). 노년기에 사

별을 하게 되면 슬픔, 죄의식, 후회감, 혼돈

감, 목적 상실, 동기나 흥미의 상실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되며, 애도

(mourning)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Rando, 1993). 

그리고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Atchley, 1994). 노

년기의 배우자 상실은 애착의 대상인 사랑스

런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그 이상의 의미

가 있다(Lopata, 1996).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서

로 간에 공유된 정체성, 예를 들면, 누구의 아

내 혹은 남편, 누구의 반쪽, 인생의 동반자 등

을 반영한 역할과 전통과 상호관계의 체계가 

형성되어 왔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죽음과 

함께 이전에 규정된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

는 것이다.(Moss & Moss, 1996).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사별

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강인, 최혜경, 1998; 남인숙, 2000; 노유자, 

1995; 전미영, 2000; 정연강, 김경희, 최미혜, 

권혜진, 정혜경, 안옥희, 박성학, 1998; 양복순, 

2002; 정은, 1994; 이미라, 2005). 하지만 사별 

노인을 대상으로 사별 영향, 적응 과정 및 관

련 변수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 

중 일부는 재혼에 관한 연구이다(전길양, 김

정옥, 2000; 김진세, 이현수, 정인과, 곽동일, 

1998; 최영아, 이정덕, 2000; 김태현, 한혜신, 

1996).

  이러한 배우자 사별 영향의 심각성과 중요

성이 부각되면서 배우자 사별 적응에 대한 다

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배우자 사별적응

이란 배우자 사별 이후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을 회복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차적 영향으로 

악화된 경제적 상태나 사회적 지위 및 관계의 

변화 등에 잘 대처해 나가는 것(Hansson, 

Carpenter, & Fairchild, 1993; Arbuckle & Vries, 

1995)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별적응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별적응을 배우

자 상실로 인한 비정상적인 슬픔과 병리적 슬

픔을 극복하고 해결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Stroebe, Hansson, Stroebe, & Schut, 2002). 

  그런데 이러한 사별적응의 관점은 보다 방

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능동적

인 관점에서의 사별적응 관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학자들이 레질리언스나 개인 성장

(personal growth)과 같은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

기 시작했다(Wortman, & Silver, 1990). 이는 사

별적응에 대한 두 번째 개념으로, 사별적응이

란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사별에 따른 고통

과 슬픔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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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자신의 삶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져오게 된 것을 말한다. Frantz 등(2001)은 사별

슬픔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긍정적

인 결과를 일깨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종

종 사별노인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전에 발견

하지 못했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자기신뢰감, 그리고 사별 이후의 새로운 삶의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성과 새로운 내적 자원 

등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Lieberman, 1996; Lopata, 1973; Silverman, 1987). 

따라서 사별 이후 보다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개인 성장(personal growth)이라는 개념으로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처자원은 스트레스와 적응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Hobfoll, 2001). 스트레스-

대처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가 

대처자원이다.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혹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전략으로(이영자, 

김태현, 1992), 대처자원은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사용하는 인간의 내부 혹은 외부세계에 존

재하는 강점이 되므로(Lawton, Moss, Kleban, 

Glicksman, & Rovine, 1991) 대처자원은 대처전

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Lazarus와 Folkman 

(1984)은 대처자원이란 대처에 앞서서 대처전

략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변수

로 보았으며, 대처자원을 두 범주로 나누어 

개인속성범주에는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

념, 문제해결 및 사회기술을 포함시켰고, 환경

자원범주에는 사회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포함시켰다. 한편, 상호작용주의자들은 사별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조건 변수로 대처

자원을 보고 있는데, Stroebe와 Stroebe (1989)는 

대처자원이 사별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개인내적 

자원과 개인외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Allen 

(1990)은 Arling(1976)의 연구 보고서에 기초하

여 사별 적응을 위한 대처자원으로 인지적/교

육적 역량, 사회적/대인적 역량, 건강/기능 역

량, 경제, 정서, 지역사회 등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대처자원은 어느 한 영역의 자원이 아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은 또한 사별 노인

의 적응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대처전략은 

개인 내적 및 외적 요구의 갈등(스트레스)을 

다루어 나가는 제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사

별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

는 요소가 된다. 가장 일반적인 대처전략 유

형으로 문제-해결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가 있다(Folkman, Schaefer, & Lazarus, 1979: 

Leventhal & Nerenz, 1982; Pearlin & Schooler, 

1978). 문제-해결 중심적 대처는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노력을 말하며, 정서 중심적 

대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발

생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완화하려는 노

력을 말하는 것으로,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과 의미를 부인하고, 나쁜 것으로 

인식된 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고통스러운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결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의 두 유형의 대처전

략 외에 또 다른 관점, 즉 발달이론적 관점에

서 접근한 대처전략이 있다. Wortman과 Silver 

(1990)는 성공적으로 사별에 적응한다는 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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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 사별적응을 위한 전생애 발

달 관점의 효과적인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전생애 발달 관점의 대처전

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선택, 최적화, 보

상 모형이다. 전생애 발달 관점에서 삶의 변

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강조한 Baltes & 

Baltes(1990)의 선택, 최적화, 보상(SOC) 모형은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감에 따라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

이라는 세 가지 생애 관리 전략(life management 

strategies)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선택

(selection)은 연령 증가에 따른 쇠퇴와 감소분

이 증가하므로 높은 수행을 유지하고 있는 몇

몇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그 외 다른 영역은 

무시하는 전략이다. 최적화(optimization)는 일반

적인 잠재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자신의 효율성

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영역의 수행을 최

대화하는 행동이다. 보상(compensation)은 생물

학적, 사회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문제 해결 상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때, 특정한 학습행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쇠퇴

분(상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Baltes, 1993).

  이러한 선택, 최적화, 보상(SOC) 생애 관리 

전략은 사별 노인의 적응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coping)

를 개인의 가용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특정한 내

적 욕구와 외적 요구를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 

개인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은 그 개념상 대처전략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더군다나 노인의 사

별 문제는 스트레스 관점과 함께 생애발달 관

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발달관

점에서 상실되어지는 부분을 효율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은 대처전략으로서 선택, 최적화, 보

상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죽음의 질의 경험, 즉 배우자가 어

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에 대한 경험은 노인

의 사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bate 

of the Age Health and Care Study Group(1999)에

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좋은 죽음의 원리

를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죽음과 남은 삶에 

대한 예상, 남은 인생에 대한 조절능력, 존엄

성과 사생활 보호, 통증과 증상의 조절, 임종

장소 선택, 전문가로부터의 정보 습득, 영적, 

정서적 지지, 호스피스 간호, 임종시 함께 할 

사람의 선택 가능, 자신의 생명 연장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이별 시간을 갖는 것, 무의미

한 생명 연장 하지 않기 등이다. 애착이론과 

스트레스 이론은 배우자의 죽음의 질이 배우

자 사별 노인의 삶의 질과 사별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

다(Carr, 2003). 배우자가 임종 과정 속에서 준

비되고 죽음을 수용하며 충분한 돌봄을 받고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등 좋은 죽음(good 

death)을 맞이하였다면, 사별 후 생존한 노인은 

분노나 극심한 고통, 우울 등의 병적 슬픔이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 분노하고 부인하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불안 상태를 경험하는 

등 적응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 혹은 좋은 죽음

(good death)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포

함한다(Field & Cassel, 1997; Hospi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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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Institute, 2001;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 

1998; Pierce, 1999).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죽음은 충분히 살았다고 여겨질 때 이루어져

야 한다; 죽음 과정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죽음은 비교적 덜 고통스

럽고 비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혹은 그 가족들은 임종 치료에 대한 결

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Wethington과 Kessler(1991)는 대처전략과 대

처효과성에 대한 상황적 결정요인에 대한 모

형을 제시하였는데, 나이, 성별, 성격, 혹은 사

회적 자원이나 관계 등과 같은 사건의 맥락과 

대인관계,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사건의 유형

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쳐 회피, 적극

적 행동, 적극적 인지, 종교, 사회적 지지, 긍

정적 평가 등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대처 과정 모형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

초하여 본 연구 모형이 그림 1과 같이 제시하

였는데, 사별 당시 노인이 보유한 대처자원이 

대처전략과 사별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과 사건의 유형, 즉 배우자의 죽음과정 경

험으로서의 배우자 죽음의 질이 대처전략과 

사별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노인의 사별 노인 적

응 모형을 제시하고, 노년기 발달적 관점을 

고려한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의 매개효

과를 고찰함으로써 사별 노인들의 효과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 

그리고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 수준이 사

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배우자 죽음의 질 및 대처자

원이 노인의 사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선

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이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배우자를 사별

한지 5년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402명을 조

사대상으로 하였다. 사별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사별기간, 자녀동거 여부, 경제적 수준, 종교 

유무, 지역 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03명(25.6%), 여성이 299명 

(74.4%)으로 남성 사별노인이 여성 사별노인

1/3 정도였다. 연령은 평균 73.6세로 5년 단위

로 구분했을 때 각 연령대간에 비슷한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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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결과

변 수 빈 도 백분율(%)

성별
남 103 25.6 

녀 299 74.4 

연령

69세 이하 111 27.6 

70～74세 114 28.4 

75～79세 110 27.4 

80세 이상 67 16.7 

학력

무학 76 18.9

서당 8  2.0 

초등학교 136 33.8 

중학교 72 17.9 

고등학교 76 18.9 

대학 이상 34  8.5 

사별기간

1년 이하 51 12.7 

～ 2년 51 12.7 

～ 3년 48 11.9 

～ 4년 78 19.4 

～ 5년 174 43.3 

만성질환

유무

질환유 306 76.1

질환무 96 23.9

경제적

수준

하 27 6.7 

중하 202 50.2 

중상 121 30.1 

상 52 12.9 

종교유무
종교유 330 82.1 

종교무 72 17.9 

지역

대도시 217 54.0 

중소도시 105 26.1 

농어촌 80 19.9 

계 402 100.0 

보인다. 65～69세가 111명(27.6%)이며, 70～74

세가 114명(28.4%), 75～79세가 110명(27.4%), 

그리고 80세 이상이 가장 적은 숫자인 67명

(16.7%)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136명

(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

하(54.7%)와 중학교 졸업 이후(45.3%)의 비율

이 비슷하였다. 사별기간에 있어서는 4년 이

상에서 5년 까지가 174명(43.3%)으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4년 이하가 78명(19.4%)이며, 나머지 1년

부터 3년까지가 각각 비슷하였다. 만성질환 

유무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갖

고 있는 노인이 306명(76.1%)으로 2/3 정도를 

차지했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지 않는 노인이 

96명(23.9%)이었다. 경제적 여유수준에서는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대상이 202명(50.2%)

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편

이다’고 응답한 대상이 121명(30.1%)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종교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는 종교를 가진 대상이 330명(82.1%)으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특성에서는 대

도시가 217명(54.0%)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이 

각각 105명(26.1%)과 80명(19.9%)으로 나타났

다.

측정도구

  대처자원

  대처자원 변수로 사용할 척도는 대처자원설

문(Coping Resources Questionaire)으로서 피드몬

트 노인 생활 향상 프로젝트(PLEA, Piedmont 

Life Enrichment for the Aged)에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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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ing(1976)에 의해 보고된 척도를 기초로 

Allen(1990)이 일부 수정 보완하여 50문항(5

점 척도)으로 개발된 척도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신뢰계수는 .79이다. 각 하위 개념

들은 인지적/교육적 자원, 사회적/대인적 자원, 

건강/기능 능력 자원, 경제적 자원, 정서적 자

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등의 여섯 개의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를 통해 한국적 상황과 맞지 않는 문항을 삭

제하여 39문항을 사용하였다.

  배우자 죽음의 질

  배우자 죽음의 질에 사용한 척도는 Weiss와 

Richards(1997)가 사별 스트레스 회복의 질 척

도 개발에 사용한 코딩북을 참조하여 총 13문

항을 기초로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본 연

구에 사용하였다. 척도문항의 주요 내용은 마

지막 임종시기와 임종 직후의 행동과 태도 및 

관계, 그리고 가족지지, 수발부담, 임종 시기

의 적절성 등이다.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

  본 연구에 사용되는 선택, 최적화, 보상(SOC) 

척도는 Baltes, Baltes, Freund, & Lang(1995)

이 SOC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SOC 척도는 임의적 선택(elective selection), 상

실에 기반을 둔 선택(loss-based selection), 최적

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 

당 12문항으로 총 48문항을 각 하위척도 당 3

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재구성한 단축형을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대상변수(target)와 방해변

수(distractor)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피험자로 하

여금 적절한 변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변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1점, 방해변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0점을 채점하도록 되어 있으

며, 네 가지 하위척도별 점수를 총합하여 사

용한다. 합산하면 최고점이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SOC 전략의 사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신뢰계수는 

.81이었다. 

  사별 적응

  사별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로 아래의 2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별의 슬픔이 계속 연장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슬픔극복척도(Grief 

Resolution Index)와 사별 이후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 경험 여부를 측정하는 인지된 개인성장

(Perceived Personal Growth)척도를 함께 사용함

으로써 사별적응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슬픔 극복.  슬픔 극복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 슬픔극복척도(Grief Resolution 

Index)는 Remondet와 Hansson(1987)이 개발한 도

구로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사별 슬픔을 해

결해 나가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 사별

과 관련된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연장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으며, 사별 기간과 크게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도구로, 척도는 총 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

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다.

  개인 성장.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기금 지원으로 디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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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시(市)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297명(배우

자 사별 노인 210명, 배우자 생존 노인 87명)

을 1987년에서 1988년에 걸쳐 6개월간 인터

뷰한 노인 부부의 삶 개선(Changing Lives of 

Older Couples) 프로젝트 연구에서 Carr(2004)가 

원용한 인지된 개인 성장(Perceived Personal 

Growth)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4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

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사

별 후 만 5년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

상으로 2006년 10월 21일부터 2006년 11월 20

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조사

에 앞서 20명의 사별노인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검토, 수정 보완하

였다. 조사대상 노인은 언어 및 소통에 불편

함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

당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직원 및 

책임자를 통해 대상자를 물색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자와 조사 교육을 받

은 조사원의 개별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

하였다. 사별한지 5년 이내의 노인 표본이 적

은데다 사별노인의 특성상 무선표집방식이 현

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편의표집을 통해 조

사하였다. 총 445부가 수거되었으나, 사별기간

이 초과하거나 응답 누락이 많은 설문지와 역

문항 검토를 통해 무성의한 설문지 43부를 제

거한 총 40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해 다

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인 사별노인이 나타내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별적응 관련 변

수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척도에 따라 주축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s)와 사각회전(direct oblimin)

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변수 중 배우자 죽음의 질 척

도는 서로 상이한 척도들이 섞여 있어서 평균

값을 중심으로 이분화하여 각각 0점과 1점으

로 재조정한 후 범주 변수의 요인분석에 강점

을 가진 Mplus 4.0의 WLSMV(weighted least 

square mean and variance-adjusted) 추정방식과 

promax 회전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 분석

은 내적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모형의 검증

을 위해 AMOS 6.0을 이용하였으며, 추정방식

으로는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고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를 경로의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배우자 사별 적응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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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및 하위 요인에 대한 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가능점수 왜도 첨도 문항수 신뢰계수

사별적응 합 34.58 6.31 9～55 -.30 -.30 11 .795

슬픔극복 22.42 4.05 5～35 -.28 -.24 7 .668

개인성장 12.17 3.22 4～20 -.20 -.83 4 .813

대처전략 합 6.25 3.23 0～12 -.04 -1.04 12 .787

임의적 선택 1.70 1.13 0～3 -.26 -1.33 3 .667

상실에 기반한 선택 1.36 .99 0～3 .22 -.99 3 .607

최적화 1.82 1.22 0～3 -.41 -1.44 3 .776

보상 1.38 1.03 0～3 .18 -1.10 3 .682

죽음의 질 합 4.61 1.79 0～9 -.09 -.46 9 .503

죽음준비과정 2.87 1.48 0～5 -.37 -.77 5 .549

수발부담 .82 .86 0～2 .35 -1.56 2 .690

사별시기 적절성 .92 .84 0～2 .15 -1.57 2 .603

대처자원 합 99.44 14.81 32～160 -.30 .34 32 .919

인지-교육적 자원 18.21 4.06 6～30 .03 .09 6 .849

신체-기능적 자원 16.40 3.48 5～25 -.64 .15 5 .782

사회-대인적 자원 11.61 3.49 4～20 -.16 -.29 7 .776

경제적 자원 23.07 4.39 7～35 -.35 .13 4 .901

심리_정서적 자원 20.26 3.39 6～30 -.37 .31 6 .806

지역사회 자원 13.16 2.96 4～20 -.62 -.03 4 .742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모형의 검증에 앞서 각 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별 적응 

변수인 슬픔극복과 개인성장이 각각 한 요인

으로, 대처전략은 임의적 선택, 상실에 기반한 

선택, 최적화, 보상의 네 요인으로, 배우자 죽

음의 질은 죽음준비과정, 수발부담, 사별시기 

적절성 등의 세 요인으로, 대처자원은 인지적-

교육적 자원, 신체적-기능적 자원, 사회적-대

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심리적-정서적 자원, 

지역사회 자원 등 여섯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각 변수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의 정상성

을 보여주는 왜도와 첨도를 제시하였다. 표본

의 분포 경향을 살펴볼 때 왜도와 첨도가 정

상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 및 하위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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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변수 사별적응 대처전략 죽음의질 대처자원

사별적응

대처전략 .367**

죽음의질 .245** .137**

대처자원 .373** .288** .018

* p<.05, ** p<.01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df TLI CFI RMSEA

수정 전 모형 273.196 84 .829 .863 .075

수정 후 모형 174.682 81 .912 .932 .054

Cronbach's α 내적일치도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다분문항과 이분문항이 섞여 있

어서 이분문항으로 재조정한 배우자 죽음의 

질 척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신

뢰도를 나타내었다. 

  변수 간 상관분석

  연구 모형의 각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개인성장과 슬픔극복 변

수를 합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사별적응 합

에 대해 대처자원 합(r=.373)과 대처전략 합

(r=.367)이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으며, 배우자 죽음의 질(r=.245)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만 독립변수

인 대처자원과 배우자 죽음의 질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배우자 죽음의 질, 대처자원, 대처전략 및 

사별적응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가 확인적 요인분석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 통계치가 

χ2가 233.998(df=83), TLI가 .827, CFI가 .862, 

RMSEA가 .074이었다. 전반적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통해 모형을 일부 수정하였다. 수정

지수 값이 보수적인 수준에서 권하는 10 

(Fassinger, 1987)을 초과하는 오차변량 중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e5와 e6, e9과 e10, 

그리고 e11과 e13 사이를 공분산 경로를 연결

하여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함으로써 모형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로 대처전략의 임의적 선

택(elective selection) 오차항(e5)과 상실에 기반한 

선택(loss-based selection) 오차항(e6)은 본 척도가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임의적 선택과 상실 기

반 선택이 구분되지 않고 선택이라는 한 변수

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선택을 임의적 선택과 상실에 기반한 선택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두 하위변수 

간의 설명되지 않는 오차변량 간에 높은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경제적 자원 

오차항(e9)과 사회-대인적 자원 오차항(e10)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오차변량 간에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 배우자의 임종시기의 적절

성에 대한 인식 오차항(e13)은 사별노인의 연

령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노인의 연령은 

곧바로 노인의 건강수준 및 신체기능 오차항

(e11)과 직결되기 때문에 두 변수의 오차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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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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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부담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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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자원e8

-  사회 대인적자원e9

 경제적자원e10

-  신체 행동적자원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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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7
.6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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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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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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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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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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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극복 e1.7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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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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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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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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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9

.29

그림 2. 최종 수정 모형(표준화계수)

은 상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수정 

전 모형과 수정 후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모형을 수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에서 χ2가 

174.682(df=81), TLI가 .912, CFI가 .932, RMSEA

가 .054로 수정 전 연구모형에 비해 수정 후 

모형이 TLI, CFI, RMSEA 모든 적합도 지수에

서 훨씬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적인 연구모형

으로 선택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과 각 경로

계수에 대한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표 5에 제

시하였다. 각 경로의 검증 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

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죽음의 질은 대처전략인 선택, 최적

화, 보상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180, p<.05). 즉 배우자 죽음

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선택･최적화･보상 대

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처자원은 대처전략인 선택･최적화･보상 전략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 p<.01). 즉, 대처자원을 많이 보유할수

록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 사용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 죽음의 질은 

사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364, p<.01). 즉, 배우자 죽음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사별노인의 적응 수준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대처자원은 사별적응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1, 

p<.01). 즉, 대처자원을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사별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처전

략은 사별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347, p<.01). 즉, 대처전략 수

준이 높을수록 사별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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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정 연구모형 추정 결과

변수 간 경로 B β S.E. t

죽음의질 --> 대처전략 .091 .180 .046 1.993*

대처자원 --> 대처전략 .076 .444 .013 5.680**

죽음의질 --> 사별적응 .133 .364 .048 2.742**

대처자원 --> 사별적응 .049 .401 .010 5.037**

대처전략 --> 사별적응 .250 .347 .061 4.061**

사별적응
--> 슬픔극복 1.000 .711

--> 개인성장 .789 .706 .088 9.018**

대처전략

--> 임의선택 1.706 .800 .208 8.200**

--> 보상선택 1.186 .658 .146 8.100**

--> 최적화 .728 .418 .097 7.505**

--> 보상 1.000 .505

배우자

죽음의질

--> 죽음준비과정 1.00 .761

--> 수발부담 .276 .362 .092 3.010**

--> 임종시기 .103 .140 .052 1.980*

대처자원

--> 교육_인지적자원 1.000 .826

--> 신체_기능적자원 .567 .543 .054 10.526**

--> 경제적자원  .670 .644 .056 11.932**

--> 사회_대인적자원  .747 .571 .071 10.489**

--> 심리_정서적자원  .650 .642 .054 12.030**

--> 지역사회자원 .365 .414 .048 7.667**

* p<.05, ** p<.01

것이다.

  표준화 계수( )를 통해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첫째,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

이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처

자원(=.444)이 배우자 죽음의 질(=.180)에 

비해 대처전략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이 사별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대처자원(=.401)이 배우자 죽음의 질(

=.364)에 비해 사별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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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셋째, 대처전략이 사별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력의 크기가 =.347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별적응에 대한 영향력의 

직접 효과 결과만을 살펴볼 때, 사별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대처자원(

=.444)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하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

를 비교해 보면, 첫째, 사별적응의 하위 요인

인 슬픔극복(=.711)과 개인성장(=.706)은 

모두 사별적응 변수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으며, 슬픔극복 요인이 개인성장 요인

에 비해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둘째, 대처전략의 하위 요

인인 임의적 선택(=.800)과 상실에 기반한 

선택(=.658), 최적화(=.418), 그리고 보상(

=.505) 요인 중에서 임의적 선택 요인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실에 기반한 선택과 보상, 최

적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처전략에 있어

서 최적화나 보상 전략에 비해 선택 전략이 

사별 적응에 더 큰 상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셋째, 배우자 죽음의 질에 있

어서는 죽음준비과정(=.761), 수발부담(= 

.362), 그리고 임종시기 적절성(=.140)의 하위 

요인 중에서 죽음준비과정 요인이 가장 상관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발부담과 임종시기 적절성의 순이었다. 넷

째, 대처자원에 있어서는 교육적-인지적 자원

(=.826), 신체적-기능적 자원(=.543), 경

제적 자원(=.644), 사회적-대인적 자원(= 

.571), 심리적-정서적 자원(=.642), 그리고 지

역사회 자원(=.414) 등의 하위 요인들이 있

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하위 요인들이 대처자

원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대처자원 변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은 교육적-인지적 

자원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자원과 심리적-

정서적 자원이 거의 동일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대인적 자원

과 지역사회 자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

음으로 큰 상관을 보이는 경제적 자원 요인은 

사별 노인의 적응을 돕는 대처자원으로 경제

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 외에도 사회적-대인적 자원과 신체적

-기능적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모두 높

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죽음의 질 및 대처자원이 사별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전략 매개효

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죽음의 질 및 대처자

원과 사별적응 사이를 매개하는데 있어서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아닌지

를 살펴보고,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인지를 평가

하고자 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매개모형의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홍세희, 2005; Roberson, Moye, & 

Locke, 1999). 첫 번째, 독립변수 배우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에서 매개변수 대처전략으로 가

는 경로(a, b)가 유의하며, 동시에 매개변수인 

대처전략에서 종속변수인 사별적응으로 가는 

경로(c)가 유의한지, 그리고 매개효과 a*b와 

a*c가 유의한지 부분 매개모형을 이용해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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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전체효과

변수 간 경로 B β S.E. t

죽음의

질
-->

대처

전략
.091 .180 .046 1.993*

대처

자원
-->

대처

전략
.076 .444 .013 5.680**

죽음의

질
-->

사별

적응
.133 .364 .048 2.742**

대처

자원
-->

사별

적응
.049 .401 .010 5.037**

대처

전략
-->

사별

적응
.250 .347 .061 4.061**

* p<.05  ** p<.01

가한다. 두 번째, 경로 a, b와 c가 유의하고 매

개효과 ab와 ac가 유의하면, 대처전략은 배우

자 죽음의 질과 대처자원 두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에 사별적응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으므로 

매개모형을 지지한다. 세 번째, 부분 매개모형

의 매개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완전 매개모

형과 부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카이제곱값( χ2)과 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통해 

두 경쟁모형을 비교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 계산 공식을 사용하였다

(Sobel, 1982; MacKinnon & Dwyer, 1994)

       
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

하는 경로계수(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

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직접 가는 경로

의 직접효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립변수

에서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가는 간접

효과이며 간접효과는 곧 매개효과를 말한다

(Kenny, 1979).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며, 전체효

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다. 표 6에

서 부분 매개모형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배우자 죽

음의 질과 사별적응을 대처전략이 매개하는 

경로에서는 전체효과가 B=.155(=.426)로 직

접효과 B=.133(=.364)와 간접효과 B=.023(

=.062)이며, 대처자원과 사별적응을 대처전략

이 매개하는 경로에서는 B=.068(=.555)로 직

접효과 B=.049(=.401)와 간접효과 B=.019(

=.154)이었다.

  대처전략을 매개로 해서 발생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고찰하기 위해 

매개효과 크기의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배우자 죽음의 질과 사별적응 간의 경로

에 있어서는 Ζ=1.74 로 p<.05 수준에서 임계

치인 1.96보다 작으므로 매개효과의 크기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처자

원과 사별적응 간의 경로에서는 Ζ=3.323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자원과 사별

적응 간의 경로에서 대처전략의 매개효과에 

있어서,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049/.068(직접효과/전체효과)=.721이므로 약 72 

%가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며,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019/.068(간접효과/전체

효과)=.279이므로 약 28%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대처전략이 배우자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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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의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완전 매개모형 200.523 82 .000 .890 .914 .060

부분 매개모형 174.682 81 .000 .912 .932 .054

차이 25.841 1 .000 -.022 -.018 .006

질과 사별적응 사이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처자원과 사별

적응 간의 대처전략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

개모형 간에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찾기 

위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완전 매개모

형과 부분 매개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7에 제

시하였다. 완전 매개모형의 χ2값은 200.523 

(df=82)이며, 부분 매개모형의 χ2값은 174.682 

(df=81)로 χ2 차이값이 25.841(df=1)로 자유도

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χ2 차이값이 

3.87 이상이면 유의하므로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TLI, CFI, RMSEA 등과 같은 적합

도 지수를 비교할 때에도 부분 매개모형이 지

지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적

응 모형 과정과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자 

죽음의 질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사별노인이 보유한 대처자원이 대처전략과 사

별적응, 즉 사별 슬픔의 극복과 사별 이후의 

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하였

으며, 전생애 발달 이론에 근거한 선택, 최적

화, 보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배우자를 사별한지 5년 이내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AMOS 

4.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우자 죽음의 질과 사별 대처자원을 

독립변수로,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을 

매개변수로, 그리고 사별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인과관계의 최종 수정 연구모형에 대한 적

합도 검증에서 χ2가 174.682(df=81), TLI가 

.912, CFI가 .932, RMSEA가 .054로 적합한 수준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전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분석결과에서는 배우자 죽음의 질과 사별적응 

사이에 대처전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처전

략이 대처자원과 사별적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처자원과 사별적응 사이의 매개모형에 있어서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의 비교에서는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죽음의 질이 대처전략인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 죽음의 질 

척도의 내용처럼 죽음을 알고 준비하면서 어

떻게 임종을 맞이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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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며 임종 전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배우자를 

잘 돌볼 때, 그리고 임종을 목전에 둔 배우자

를 수발하는 부담이 적을 때, 임종 시기를 보

다 적절하다고 받아들일수록 대처전략을 잘 

사용함으로써 사별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대처자원은 대처전략인 선택･최적화･

보상 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대처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선택･

최적화･보상 대처전략 사용 수준이 높은 것이

다. 대처자원의 6가지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반

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별적응을 위한 대처전략 수준을 높이

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자원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요소가 모두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배우자 죽음의 질은 사별적응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의 임종 과정을 지켜보며 그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임박한 자신의 죽

음을 경험하는 것이요, 동시에 오랫동안 함께 

했던 배우자의 인생의 결말을 평가하는 의미

를 지니므로 사별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와 대처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가 됨을 시사한다.

  넷째, 대처자원은 사별적응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처자원

을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은 배우자 사별 이후

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

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홀로된 삶에 대한 충

격을 완충하며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다섯째, 대처전략은 사별적응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별노

인이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지 간에 배우

자를 상실한 고통스런 상황에 대해 인생의 목

표나 삶의 방식, 태도, 역할, 인간관계 등을 

보다 효과적이며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홀로된 

삶에 빠른 적응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다른 

모형적인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등의 최적

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재혼이

나 대안가족 등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할 만한 

보상 전략을 잘 사용할 때 보다 사별에 대한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각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결과에서, 사별적응에 대한 영향력의 

직접 효과 결과만을 살펴볼 때, 사별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대처자원이

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처전략, 배우자 죽음의 

질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자원 변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은 교육적-인지

적 자원이었다. 이는 사별한 노인에게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거나 배우고 있으며,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별 적응 대처자원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Rowe와 Kahn(2001)의 

성공적인 노화의 3대 요인 중에서 두 번째 요

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곱째, 대처전략 하위 요인에 있어서 최적

화나 보상 전략에 비해 선택 전략이 사별 적

응에 가장 큰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젊은층에 비해 노인들의 경우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보

다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적응 대

처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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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째, 배우자 죽음의 질의 하위 요인 중

에서는 죽음준비과정 요인이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임종하

기 전까지 죽음을 준비하고 수용하며 어떤 관

계를 맺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

여주는 것이다.

  아홉째, 매개효과 검증에서 배우자 죽음의 

질은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의 매개를 

통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사별 노인의 적응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처자원과 

사별 적응 간의 관계에서는 선택, 최적화, 보

상 대처전략이 매개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대처자원의 확보와 보완 전략을 수립함과 동

시에 대처전략의 향상을 동시에 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배우자 죽음의 질, 즉 배우자의 

임종 과정의 경험과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 사

별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는데, 노인의 임종 전후에 사별 노인과 

배우자를 위한 임종서비스 및 호스피스 등과 

관련한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임종 이전 단계에서 미리 죽음

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도우며, 배우자

가 임종할 때까지 노인과 그 배우자를 함께 

도와 수발 부담을 덜어주며, 죽음에 대해 긍

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마지막까

지 부부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사별 전후의 노인

들의 대처자원 보유 수준을 사정할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사별 대처자원의 사정을 통해 

취약한 대처자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

로써 배우자 사별 노인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실천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택, 최적화, 보상 대처전략의 

사별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자원에 대한 

매개효과를 입증됨으로써 선택, 최적화, 그리

고 보상 등의 대처전략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

를 통해 배우자 사별노인들의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아직도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적 현실로 인해 사례 표집의 어려움이 있

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무선표집 혹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할당 

및 층화표집 등의 원칙을 충분히 따르지 못함

으로써 표집의 제한성을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배우

자 죽음의 질 척도는 아직 국내에서 거의 사

용되지 않은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을 거쳤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 대한 문화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죽음에 대한 관

점이 각 나라 및 지역의 문화에 따라 매우 다

양한 만큼 한국 문화적 상황에 맞는 죽음의 

질 척도가 개발되어야 보다 신뢰성 있는 사별

적응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택, 최적화, 보상(SOC) 

대처전략 모형이 매개변수로만 접근을 하였지

만, 조절변수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선택, 최적

화, 보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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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검증하여 두 모형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처자원으로 영적 자

원을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특히 

죽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적 안녕감이나 영

성, 종교생활 등과 같은 영적 자원은 매우 중

요한 자원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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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structural model of adjustment to widowhood, and the group differences 

in the causal model by multi-group simultaneous analysis. The research model hypothesized that the 

quality of conjugal death, coping resources and coping strategies affect adjustment to widowhood among 

the elderly, and that coping strategies mediate between the quality of conjugal death, coping resources 

and adjustment to widowhood. For the purpose of empirical testing,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nationwide on the bereaved. The sample was restricted to 65 year old people less than 5 years after 

bereavement. 402 samples (103 males: 299 females)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follow. 

First, the causal model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at all exogenous variables (quality of conjugal death, coping resources and coping strategies) 

positively affectedthe adjustment to widowhood among older adults. Second, coping strategies were 

demonstrated to mediate between coping resources and the adjustment to widowhood, and the partial 

mediating model was more suitable than the full media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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